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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 1· 2학년생의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 수집은 J시에 소재한 2개 대학의 대학생 166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 ANOVA, 피어슨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대학생활 적응에 회복탄력성과 사회적 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대학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전공만족도, 직전학기 성적, 음주, 흡연, 회복탄력성의 하위변수인 긍정성,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수 중 물질적 지지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39.6%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활 적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공만족도, 회복탄력성과 사회적 지지를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주제어 : 대학생활 적응, 회복탄력성, 사회적지지, 대학생, 융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of freshman and sophomore year college students. 166 college students from 
two universities in J city were instructed to answer structured questionnaires, and the data was analyzed 
by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24.0 software. The results 
show that 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to adjustment 
to college life. Variables that affect adjustment to college life are college major satisfaction, grades in 
the preceding semester, drinking, smoking, positivity(a sub-variate of resilience), and material support(a 
sub-variate of social support) with explanatory power of 39.6%.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e 
need to develop programs that consider resilience, social support, and college major satisfaction in 
order to support freshmen and sophomores with their adjustment to college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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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활이 시작되는 청소년 후기는 성인기로 들어가
는 인생의 중요한 과도기로서,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고 사
회적 적응이라는 발달과업이 요구되는 시기이다[1].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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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학업의 성취, 진로와 취업에 대한 고민, 자신에 대한 
불확실성, 가치관의 혼돈, 등록금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
움, 다양한 인간관계와 향후 성공적인 성인기의 준비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2]. 특히 우리나라의 경
우 획일적이고 수동적인 중고등학교 생활에서 학습방법, 
인간관계, 스펙 쌓기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자발적이며, 
적극성이 요구되는 대학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느
끼고 있다[3].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 학업수행
능력 저하 및 사회적 관계에서 문제가 되며, 중도탈락률 
증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4]. 대학 중도탈락률은 
2015년 4.97%, 2016년 5.10%, 2017년 5.12%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며, 취업난과 경기불황으로 인한 휴학의 
영향도 있지만 대학생활의 부적응으로 인한 자퇴로 학교
를 떠나고 있다[5,6]. 이는 교육의 경쟁력을 낮추고 자신
뿐만 아니라 사회, 국가적으로 유능한 인적자원인 대학생
들이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함을 의미한다[7]. 

대학생활 적응이란 대학이라는 환경 속에서 생활하면
서 학업적 요구에 성취하고 대인관계를 잘 형성하고 정
서적 측면에서 대학생활의 요구에 능동적이고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다[8]. 그러므로 대학생의 성공적인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
을 파악하고 변인을 고려한 해결방안 및 프로그램이 필
요하다.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
행연구는 대학생활 적응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인 자아
존중감, 회복탄력성, 심리적 안정감 등 개인내적 변인들
이 제시되고 있으며[9], 개인외적 변인으로 스트레스가 
환경변인으로 사회적 지지의 선행연구가 제시되고 있다
[4]. 이중 개인내적 변인인 회복탄력성은 스트레스나 어
려움 등을 만났을 때 쉽게 좌절하지 않고 유연하게 반응
하는 내적 능력으로 청년기 발달 과업을 이루는 데 반드
시 필요한 요소이다[10].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에서도 회복탄력성이  대학생활 적응 및 학업적 성공에
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1]. 회복탄력성이 높
은 사람은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뛰어나 어려운 난관에
서도 이를 견뎌내고 긍정적으로 대처하며, 새로운 환경을 
도전적으로 받아들인다[12,13]. 즉 통제성, 긍정성, 사회
성 등을 나타내는 개념이며 대학생활 적응에 중요한 요
인으로 작용한다[14]. 

또한,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 
중 사회 환경적 측면과 관련해서 강조되어 온 것이 바로 
사회적 지지이다[15].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 
얻어지는 긍정적인 자원으로 스트레스 극복과 문제해결 
능력 강화에 도움이 되어 대학생활 적응을 높일 수 있다

[16]. 사회적 지지는 대학생 시기가 본격적으로 개인적, 
환경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높이 평가되어 왔다.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활 적응 간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사회지지가 높을수록 학교생활 적
응수준이 높다는 결과를 나타냈다[4,17,18]. 이러한 연구
를 통해 사회적 지지가 가진 긍정적인 역할이 대학생활 
적응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어 사회적 지
지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이 명확하다. 현재까지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하여 대학
생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연구[4,19-21]. 심리적 안정감
[22,23],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4,17,18,24], 자아존
중감[25,26], 스트레스[27,28]에 관한 연구가 있다. 

하지만 개인내적 변인과 환경 변인을 고려한 회복탄력
성과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 적응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부족하며, 특히 대학
교 1· 2학년을 대상자로 한 연구 또한 상대적으로 드물
다. 1학년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으로 인하여,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학년은 전 학년 중 사회
적 지지, 자아존중감이 가장 낮고 스트레스가 1학년보다 
높아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 선행연구[29] 고
찰에서도 대학 중도탈락의 사유 중 자퇴자의 50% 이상
이 1·2학년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
를 1·2학년으로 선정하여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파악하여 대학생활 적응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대
학 1· 2학년을 중심으로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의 실행은 대학교 중도탈락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요인의 상호관계를 밝히
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
활 적응,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의 차이를 파
악한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 회복탄력성, 사회
적 지지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 회복탄력성, 사회
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2. 연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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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상자의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가 대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J시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 2곳에 

재학 중인 1·2학년 학생이다. 
설문기간은 2019년 11월 4일부터 22일까지였으며, 

연구윤리를 지키기 위하여, 설문지에 대하여 교육받은 조
사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설문의 취지 및 내용, 자료 
보호방법, 거부에 대한 권리 및 설문지 작성법을 설명하
고 설문참여에 동의한 경우에만 무기명 자기 기입식 설
문지를 배포하여 현장에서 작성하도록 하여 즉시 회수하
였다. 배부한 180부 중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 응답자 
14부를 제외하고 166부가 최종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G*Power 3.1 응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위한 
유의수준 0.05, 효과의 크기 0.15, 검정력 0.95로 산출한 
결과 최소 필요 표본 수 153명으로 나타나 본연구의 표
본 수는 충족하였다.

2.3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로 82문항이며, 세부적으

로는 일반적 특성으로 11문항, 회복탄력성 27문항, 사회
적 지지 25문항, 대학생활 적응 1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계열, 성별, 연령, 학년, 종교, 전
공만족도, 직전 학기 성적, 건강상태, 음주, 담배, 수면시
간으로 구성하였다. 

2.3.1 대학생활 적응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활 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Jeong과 

Park[30]이 개발한 ‘대학적응척도(College Adjustment 
Scale)’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우리나라 대학 현실에 
적합한 대학 적응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하
위요인은 대인관계, 학업활동, 진로준비, 개인심리, 사회
체험으로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원만한 대학생활 적응을 의미
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92였다.

2.3.2 회복탄력성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Shin 등[31]이 개발한 한국형 회복탄력성 척도를 사용하

였다. 본 도구의 하위요인은 통제성, 긍정성, 사회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
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은 것
이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90로 나타났다.

2.3.3 사회적지지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

기 위해서 Park[32]이 개발하고, Yoon[33]이 수정, 보
완하여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의 하위요인
은 4개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로 총 25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
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서 Cronbach's ⍺는 .97이었다. 

2.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에 한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4를 

사용하고, 구체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2)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 대학생활 적응은 평균 및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

지,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는 t-검정과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증은 Scheffe를 이용하였다

4)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 대학생활 적응의 상관관
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5)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전공은 비보건계가 94명(56.6%)으로, 보건계 
72명 (43.4%)보다 많았고, 성별은 여성이 116명(69.9%)
으로 남자 50명(30.1%)보다 많았다. 학년은 1, 2학년 각
각 83명으로 50.0%이었으며, 종교는 없음이 89명
(53.6%)으로 있음 77명(46.4%)보다 많았다. 학교생활 만
족도는 보통 이 96명(57.8%)으로 가장 많았고, 만족함 
61명(36.7%), 만족하지 않음 9명(5.4%) 순이었다.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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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는 보통이 83명(50.0%)으로 가장 많았고, 만족 72
명(43.4%), 만족하지 않음 11명(6.6%)이었다. 직전 학기 
성적은 3.0 이상이 138명(83.1%)으로, 3.0 미만 28명
(16.9%(보다 많았으며, 건강상태는 좋다 90명(54.2%)으
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 64명(38.6%), 좋지 않다 12명 
(7.2%) 순이었다. 음주는 한 달에 1-2회  87명(52.4%)으
로 가장 많았고, 먹지 않는다 44명 (26.5%), 1주 1-4회 
35명(21.1%) 순이었고, 흡연은 ‘아니오’가 146명(88.0%)
으로, ‘예’ 20명(12.0%)보다 많았다. 수면시간은 6-7시간
이 124명(74.7%)으로 가장 많았고, 5시간 이하 24명
(14.5%), 8시간 이상 18명(10.8%) 순이었다. Table 1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N=166)

Variables Categories N %

Major Health-Related 
Health-Unrelated

72
94

43.4
56.6

Gender Male
Female

50
116

30.1
69.9

Grade 1st
2nd

83
83

50.0
50.0

Religion Yes
No

77
89

46.4
53.6

Collegiate-life 
satisfaction

Satisfaction
Usually

Dissatisfaction

61
96
9

36.7
57.8
5.4

Satisfaction of
major

Dissatisfaction
Usually

Satisfaction

11
83
72

6.6
50.0
43.4

School record ≥3.0
<3.0

138
28

83.1
16.9

Health status
Good

Average
Bed

90
64
12

54.2
38.6
7.2

Drinking
No

 1-2/m
 1-4/w

44
87
35

26.5
52.4
21.1

Smoking Yes
No

20
146

12.0
88.0

Time of sleep
≤5hrs
6-7hrs
≥8hrs

24
124
18

14.5
74.7
10.8

3.2 연구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 회복탄력성, 사회
적 지지, 대학생활 적응정도

연구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
지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 정도는 평균 3.10±0.73점이었으며, 하위
영역에서는 학업활동 적응이 3.54±0.83점으로 가장 높
았으며, 사회체험 적응 3.52±0.89점, 개인심리 적응 
3.14±1.11점, 대인관계 2.78±1.00점, 진로준비 

2.55±1.03점 순이었다. 회복성에 대한 정도는 평균 
3.69±0.49점이었으며, 하위영역에서는 사회성이 
3.79±0.6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긍정성 3.74±0.62점, 
통제성 3.53±0.55점 순이었다. 사회적 지지에 대한 정
도는 평균 3.82±0.63점이었으며, 정서적 지지가 
3.84±0.6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평가적 지지 
3.82±0.63점, 물질적 지지 3.79±0.64점, 정보적 지지 
3.76±0.67점 순이었다 Table 2.

Variables M±SD Range

 Adjustment to College Life 3.10±0.73 1-5

  Interpersonal relationship 2.78±1.00 1-5

Academic activities 3.54±0.83 1-5

Career preparation 2.55±1.03 1-5

  Personal psychology 3.14±1.11 1-5

Social experience 3.52±0.89 1-5

 Resilience 3.69±0.49 1-5

Control 3.53±0.55 1-5

Positive 3.74±0.62 1-5

Sociality 3.79±0.61 1-5

 Social support 3.87±0.65 1-5

Emotional 3.84±0.69 1-5

Informative 3.76±0.67 1-5

Materialistic 3.79±0.64 1-5

Evaluative 3.82±0.63 1-5

Table 2. Adjustment to College Life, Resilience, Social 
support

3.3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변수들
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
응, 회복탄력성, 사회적지지 차이는 Table 3과 같다.

대학생활 적응은 성별(t=2.793, p=.006), 전공만족도
(t=10.682, p<.001), 직전학기 성적(t=3.306, p=.001), 
음주(t=4.202, p=.017), 흡연(t=3.590, p<.001)이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사
후검정 결과 성별은 남자가 여자보다 대학생활 적응이 
높게 나타났고, 전공만족도는 전공에 만족하는 대상자가 
만족하지 않는 대상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직전학기 성적
은 3.0 이상이 3.0 미만보다 대학 생활 적응에 높게 나타
났고, 음주는 1주에 1-4회 먹는 대상자가 먹지 않는 대
상자보다 대학생활 적응에 높게 나타났다. 흡연 대상자가 
비흡연 대상자보다 대학생활 적응에 높게 나타났다. 

회복탄력성은 성별(t=2.102, p=.037), 전공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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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 of Adjustment to College Life, Resilience, Social support 

Variables Categories
Adjustment

to College Life Resilience Social support  

M±SD M±SD M±SD

Major Health-Related 3.12±0.68 3.74±0.43 3.85±0.66
Health-Unrelated 3.09±0.77 3.64±0.52 3.80±0.61

t or F(p) Scheffé .214(.831) 1.339(.183) .484(.629)

Gender Male 3.34±0.81 3.81±0.48 3.79±0.69
Female 3.00±0.67 3.63±0.48 3.83±0.61

t or F(p) Scheffé 2.793(.006) 2.102(.037) -.361(.719)

Grade 1 3.13±0.75 3.75±0.50 3.85±0.68
2 3.08±0.71 3.62±0.47 3.79±0.58

t or F(p) Scheffé .411(.682) 1.717(.088) .636(.526)

Religion Yes 3.12±0.81 3.72±0.55 3.83±0.62
No 3.09±0.66 3.66±0.43 3.80±0.65

t or F(p) Scheffé .312(.755) .862(.390) .312(.755)

Satisfaction of
major

Satisfaction(a) 2.64±0.62 3.38±0.60 3.78±0.65
Usually(b) 2.93±0.65 3.61±0.48 3.70±0.66

Dissatisfaction(c) 3.37±0.75 3.81±0.45 3.96±0.57

t or F(p) Scheffé 10.682(p<.001)
a<c

5.907(.003)
a<c

3.592(.030)
a,b<c

School 
record

≥3.0 3.18±0.75 3.72±0.45 3.85±0.60
<3.0 2.70±0.49 3.50±0.60 3.67±0.78

t or F(p) Scheffé 3.306(.001) 2.232(.027) 1.336(.184)

Health status
Good(a) 3.18±0.78 3.84±0.44 3.97±0.57

Average(b) 3.03±0.68 3.54±0.48 3.70±0.65
Bed(c) 2.93±0.56 3.29±0.42 3.31±0.62

t or F(p) Scheffé 1.213(.300) 12.964(p<.001)
a>c

8.111(p<.001)
a>c

Drinking
No(a) 2.83±0.76 3.66±0.55 3.82±0.66

1-2/m(b) 3.19±0.74 3.68±0.47 3.82±0.63
1-4/w(c) 3.22±0.60 3.73±0.44 3.81±0.63

t or F(p) Scheffé 4.202(.017)
a<c

.212(.810) .006(.994)

Smoking Yes 3.63±0.79 3.76±0.55 3.89±0.73
No 3.03±0.70 3.67±0.48 3.81±0.62

t or F(p) Scheffé 3.590(p<.000) .759(.449) .523(.601)

Time of sleep
≤5hrs 3.09±0.75 3.49±0.55 3.56±0.70
6-7hrs 3.11±0.74 3.71±.48 3.85±0.61
≥8hrs 3.06±0.65 3.79±0.39 3.98±0.65

t or F(p) Scheffé 0.042(.959) 2.431(.091) 2.797(.064)

(t=5.907, p=.003), 직전 학기 성적(t=2.232, p=027), 
건강상태(t=12.964,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사후검정 결과 성별은 
남자가 여자보다 회복탄력성이 높게 나타났고, 전공만족
도는 ‘만족함’이 ‘만족하지 않음’보다 회복탄력성이 높게 
나타났다. 직전학기 성적은 3.0 이상이 3.0 미만보다 높
게 나타났고, 건강상태는 ‘좋다’가 ‘좋지 않다’보다 회복탄
력성이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전공만족도(t=3.592, p=.030), 건강상
태(t=8.111,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전공만족도는 만족이 만
족하지 않음, 보통보다 사회적 지지가 높게 나타났고, 건
강상태는 ‘좋다’가 ‘좋지 않다’보다 사회적 지지가 높게 나
타났다. Table 3

3.4 연구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 회복탄력성, 사회
적 지지, 대학생활 적응 간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
지, 대학생활 적응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대
학생활 적응은 회복탄력성(r=.516 p<.001), 사회적 지지
(r=.392 p<.001)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통계적으
로 유의성이 있었다. 회복탄력성 하위요인은 통제성
(r=.438 p<.001), 긍정성(r=.473 p<.001), 사회성(r=.369 
p<.001)에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
성이 있었다.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은 정서적(r=.363 
p<.001), 정보적(r=361 p<.001), 물질적(r=.403 p<.001), 
평가적(r=.376 p<.001)에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었다.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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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s am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Resilience, Social support
1 2 3 4 5 6 7 8

1. Adjustment to 
College Life -

2. Control .438** -
3. Positive .473** .513** -
4. Sociality .369** .618** .437** -
5. Emotional .363** .550** .628** .510** -
6. Informative .361** .508** .581** .458** .921** -
7. Materialistic .403** .522** .551** .491** .881** .878** -
8. Evaluative .376** .602** .570** .547** .898** .879** .863** -
*p<.05  **p<.001

Table 5. Factors affecting Adjustment to College Life
β  t sig. VIF

Gender
Male .071 1.004 .317 1.383

Satisfaction of 
major

Usually
Satisfaction

.147

.318
1.103
2.251

.272

.026
4.860
5.459

School record
≥3.0 .145 2.161 .032 1.234

Drinking
1-2/m
1-4/w

.103

.158
1.312
2.078

.191

.039
1.683
1.580

Smoking
Yes .205 2.927 .004 1.346

Control .162 1.814 .072 2.183

Positive .235 2.804 .006 1.913

Sociality .075 .894 .373 1.916

Emotional -.347 -1.829 .069 9.846

Informative .163 .937 .350 8.306

Materialistic .299 2.061 .041 5.752

Evaluative -.045 -.286 .776 6.928

R2=.447(Adj-R2=.396),
F=8.735((p<.001)

3.5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변인을 검정하기 위

해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회귀분석을 시행 전 다중공선성의 확인 결과 공차 
한계는 0.1 이상이고, VIF가 10 이하이며, 모든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80이 넘지 않아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잔차 분석에서 
Durbin-Watson 값은 1.904로 자기상관이 없었으며, 등
분산성과 정규분포성 가정을 만족하였다.

일반적 특성 중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성별, 전공만족도, 직전 학기 성적, 음주, 흡연을 독립변
인으로 투입하였고, 일반적 특성은 모두 더미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회귀모형 적합도 F값은 8.73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분석 결과, 전공만족도(만족), 직전 
학기 성적(3.0이상), 음주(1주에 1-4회), 흡연(예), 회복
탄력성의 하위변수인 긍정성,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수 중 
물질적 지지였으며, 이들 변인은 대학생활 적응의 39.6%를 
설명하였다. 전공만족도가 만족할수록(=.318, p<.05), 
직전 학기 성적 높을수록(=.145, p<.05), 1주에 1-4회 
음주할수록(=.158, p<.05), 흡연을 할수록(=.205, p<.05), 
회복탄력성 중 긍정성이 높을수록(=.235, p<.05), 사회
적 지지 중 물질적 지지가 높을수록(=.299, p<.05) 대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는 대학 1·2학년들의 회복탄력성과 사회적 지
지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대학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중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첫째, 연구결과 대학생의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 대
학 생활적응 정도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 지지 3.87점으
로 점수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회복탄력성 3.69점, 
대학생활 적응 3.10점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
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적응을 연구한 선행연구[4,10]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특히 연구대상자를 1·2학년으로 선
정하였기에 대학생들은 과도기적 시기에 있어서 심리적 
필요한 지지 자원으로써 사회적 유대와 관계, 즉 사회적 
지지점수가 다른 변인보다 높게 나왔으리라 유추된다[3,4]. 

대학생활 적응은 성별, 전공만족도, 직전 학기 성적 음
주, 흡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성별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대학
생활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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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 적응을 잘하고 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
적이라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35, 36]. 대학적응 
인식조사 선행연구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적극적이
고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앞장서는 성격 특성과 대인관
계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여학생은 학업 동기는 높지만 
학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32]. 따라서 대학 초기 성
별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유도방법을 개발하며, 대인관
계, 전공 만족 요인 등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구체적
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공에 만족할수록 
대학생활 적응을 더 잘한다는 연구결과[20]와 일치하는 
것으로 전공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멘토링과 
전공 관련 학술동아리 참여를 권장하여 전공에 대한 관
심을 높여 대학생활 적응을 향상하도록 한다. 

둘째, 대학생활 적응은 회복탄력성과 사회적 지지 정
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정서적· 
물질적, 주변 환경으로 안정적인 지지를 받을수록 대학생
활에 적응을 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선
행연구[4, 23, 37]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회복탄력성과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의 수준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1,17,24]. 이러한 회복탄력성을 높이
기 위해서는 정성을 강조하고, 교과 외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17]. 

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34]에서도 대학생활 
적응은 회복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와 유의한 정적 상관
관계를 보였으며, 회복탄력성은 대학생활 적응에 직접적
인 영향을, 사회적 지지는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회복
탄력성이 낮다고 할지라도 사회적 지지에 따라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회적 지지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선후배간의 멘토· 멘티 프로그램
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친구 간 또래 서포터즈를 통한 
스터디그룹 등 서로 지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대학 초기의 대학생활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시도 되고 있는 기숙형 통합교육(Residential 
College)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34]. 신입
생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통해 서로 지지할 수 있는 기반
이 조성되고 교수와 선배가 멘토링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과 적응력과 대인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다[38]. 또한 
중도탈락 의도가 가장 높은 신입생을 대상으로 미래 비
전을 설정하고 대학생활의 학업계획 및 비교과 활동 계
획을 세우는 등의 지속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전공만족(=.318, p<.05), 직
전 학기 성적(=.145, p<.05, 음주(=.158, p<.05), 흡
연(=.205, p<.05), 회복탄력성의 하위변수인 긍정성(
=.235, p<.05)으로 전공만족도가 가장 영향력이 있는 요
인으로 나타났다.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은 
취업 관련 준비의 스펙 쌓기, 외국어 준비하는 것보다 자
신의 전공과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39], 이는 
곧 전공과 관련된 동기부여 및 학습의욕으로 연결될 것
으로 보인다. 결국 학생들은 전공에 만족할수록 대학생활
에 적응력이 향상될 수 있으며, 이는 졸업 후의 진로와 
취업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
서 대학에서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시 선배와의 직접적
인 만남을 주선하여 전공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학생
들의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들을 강
구하여야 한다. 또한, 지도교수들은 오리엔테이션과 상담
을 통하여 전공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전공이수체계
와 학생 수준에 맞는 학습방법 등 전공에 대한 상세한 정
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학과 시설 및 실습과 관련된 장비를 확충도 요
구된다. 

본 연구에서 음주와 흡연의 경험이 대학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선행연구[40,41]와 상이
한 결과이다. 이는 대학생 초기에는 대인관계, 학업문제, 
장래문제 등의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며[42], 이러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수단과 관계형성을 위한 방법으로 
음주와 흡연을 선택하여 안정을 찾는 경향이 높다[43]. 
하지만 스트레스, 우울, 격한 감정 등의 부정적인 정서가 
동반된 음주나 흡연은 대학생활에 부적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37]로 이는 추후 비교연구를 통
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
수인 물질적 지지는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
으로 나타났다. 물질적 지지는 개인이 문제해결을 위한 
도움을 주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노동력, 시간, 현물, 현
금, 환경의 개선 등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다[3]. 본 
연구의 결과는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학생활 적응 
연구[44]에서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수 중 자존감 지지와 
물질적 지지가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하
였다. 이는 대학생들이 부모에게서 자립 강화이며, 긍정
성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긍정적
인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45]. 긍정성이 강
화되면 다른 요인인 통제성과 사회성도 증가된다는 연구
[46]에 따라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긍정적인 정서를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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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고 자신의 강점을 찾아보는 활동을 포함하거나, 감사 
일기를 작성하는 등 다양한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노력
이 필요하다. 대학에서 대학생활 적응 프로그램설계 시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하여 감정조절능력 향상을 위한 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1학년 때부터 인성 중심의 교육프로
그램과 감사 및 긍정성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 개발 전략
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대학 1·2학년 초기의 대학생활
의 적응력을 높여주기 위하여 학교에서는 학생교육과 환
경의 지속적인 지지체계가 필요하며, 가정, 대학, 지역과 
연계된 프로그램 및 국가적 차원에서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대상자의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가 대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서술적 조사연구로 
본 연구의 대상자는 J시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 2곳에 
재학 중인 1·2학년 학생이다. 

본 연구의 결과, 대학생의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 
대학 생활적응 정도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 지지 3.87점
으로 점수가 가장 높았고, 회복탄력성 3.69점, 대학생활 
적응 3.10점 순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
응은 성별(t=2.793, p=.006), 전공만족도((t=10.682, p<.001), 
직전 학기 성적(t=3.306, p=.001), 음주(t=4.202, p=.017), 
흡연(t=3.590,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회복탄력성은 성별
(t=2.102, p=.037), 전공만족도(t=5.907, p=.003), 직전 
학기 성적(t=2.232, p=027), 건강상태(t=12.964,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5). 사회적 지지는 전공만족도(t=3.592, p=.030), 
건강상태(t=8.111,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만족), 직전학기 성적(3.0이상), 음주(1주
에 1-4회), 흡연(예), 회복탄력성의 하위변수인 긍정성,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수 중 물질적 지지이었으며, 이들 
변인은 대학생활 적응의 39.6%를 설명하였다. 이상의 본 
연구의 다음과 같은 한계점 및 이에 따른 향후 연구의 방
향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특정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
하였기에 전체 대학생에게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으

며 전체적인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하여 반
복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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